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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�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



2021년도 단체교섭 2차 본회의는 노사간 협의 하에 잠정 연기했고, 차주부터는 실무소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차주 교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��8월 3일(화) : 임금 실무소위원회�8월 4일(수) : 제도 실무소위원회�8월 5일(목) : 보수/복지 실무소위원회 �����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(목),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등 '근로기준법 시행령· 시행 규칙'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.��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사업주가 이른바 '직장 내 괴롭힘'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, 그 대상에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 내의 친·인척도 포함된다.��앞서 개정 근로기준법은 오는 10월14일부터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.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는데,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을 보다 세분화했다.��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, 2차 1000만원, 3차 이상 1000만원이며 친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1차 200만원, 2차 500만원,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.��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. 이 때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 정보, 근로시간, 임금의 항목별 금액 등으로 규정했다.��다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 장의 경우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. 또 11월부터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 시각 변경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른 절차도 규정했다. 입법예고 안은 노동부 홈페이지 (moel. 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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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단체교섭 관련 일정 안내�2차 본회의 잠정 연기, 실무소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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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7월 30일(금)








